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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학물질은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사용량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화학물
질 및 위험물과 관련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빈도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
구를 통해 화학물질 및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각 관련 기관별 사고 조사서, 관리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조사서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여 화학물질 및 위험물 사고조사에 따른 세부 정보 수집 및 통
계산출에 효율을 높임으로써, 화학물질 및 위험물 사고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Chemicals are widely used throughout society, and usage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s 

a result, various accidents related to chemicals and dangerous substances are occurring, and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Thu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esent problems and im-

provement directions through analysis of each associated agency's accident report and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the research input system to increase efficiency in collecting and statistical calculation of chem-

ical and hazardous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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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위험물을 포함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많은 인

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2차 적인 환경피해를 일으켜 규모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위험물
을 주관하는 기관과 화학물질을 주관하는 기관이 서
로 다른 관점에서 통계를 관리함으로써 수치의 불
일치를 보이며, 통계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위험물과 화학물질의 조사와 
통계를 주관하는 각 기관의 개선방안과 정부 기관
이 효율적인 화학물질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통합
보고서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화학물질은 일상생활 또는 산업사회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0만여 종, 

우리나라에는 4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오고 있으
며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1] 

2019년 경기도 안성시 OO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폭
발사고, 2021년 경기도 파주시 OO 디스플레이 공장 
암모늄 계열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의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피해가 광
범위하다. 이에 화학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
고가 발생하게 되면, 각 관련 부처마다 사고의 원인 및 
피해를 조사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
자에게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유
해인자와 위험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
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오염물질,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고
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 선박안
전법에서는 위험물 및 산적액체 위험물 등으로 여러 
법에서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사고 관
련 법적 기준은 각 부처의 법령에 따라 달라 관련 사고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현행 화학물질 사고 발생보고서를 분석함으
로써 보고서 작성 시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본 론

2.1 이론적 배경
2.1.1 국내 화학물질 관련 기관 및 법령
국내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각종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마다 법

률 및 규정, 지침 등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화학
물질 관련 국내 법령은 다양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규제 중이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1.2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기관별 규제현황
화학물질에 관한 국내 법령은 기관마다 목적에 따

라 다른 물질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령에 중복으로 규제되고 있는 물질
들을 조사하여 아래 Fig. 1로 나타냈다. 중복되는 화학
물질의 경우,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조사서의 형식과 
내용도 다양할 수 있다.[2] 

2.1.3 기관별 화학사고 보고서
현재 위험물 사고 발생 후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기

관에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관련 기관에 통보된다. 현
장 도착 후 사고 대응 활동과 사고 현장을 파악하는데, 

가장 먼저 사고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
의된 위험물인지 그 외의 위험물질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한다. 위험물로 확인된 경우, 사고장소 위치 및 관
계자 확인, 사고원인 분석 등과 현장 조치가 수행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유형에 따른 화재조사보
고서, 사고종합보고서와 위험물 사고 발생보고서 등
이 작성된다. 그러나, 사고물질이 위험물이 아닌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정의된 물질 또는 그로 인한 사
고가 아니므로, 기존의 위험물 사고 조사서 양식에 의
해 그 사고를 기술하기 어렵다. 보통 이런 경우 관련 
서식을 이용한 보고는 없지만, 소방서 자체 서식 등을 

관련법령
(소관부처)

화학물질명 규제목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소방청)

위험물 화재·폭발 예방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의2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국민건강 보호, 

환경위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위험물질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화재·폭발·중독 

예방

Table 1. Regulatory status of chemical substances 

by organization[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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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gulatory status of chemical materials by organiza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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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보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과 유해 화학물질에 대하
여 논하고자 한다. 

2.1.4 위험물 및 화학물질 사고통계 현황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간 통계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
해보면 위험물 사고는 총 64건으로 위험물과 화학
물질 두 통계에서 원인으로 인적요인과 작업자 부
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통계 그래프는 Fig. 2와 같다.

‘2019년 유형별 위험물 및 화학물질 사고 건수’

를 살펴보면 위험물과 화학물질 모두 같은 유형을 
조사했고, 위험물은 사고유형 중 화재가, 화학물질
은 누출이 가장 많았다.

2.2 화학물질 사고 관리체계
2.2.1 화학물질 분류기준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단일물질

로 이루어진 물리적 위험성 물질, 건강 유해성 물
질, 환경 유해성 물질이 있고 혼합물로 이루어진 
건강 유해성 물질, 환경 유해성 물질이 있다. 이 중 
물리적 위험성 물질의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폭발
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 산화성가
스, 고압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
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유기과산화물, 금
속부식성 물질로 분류되어있으며 환경부의 ｢화학
물질관리법｣,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Fig. 3. Number of hazardous materials and che-

micals accidents in 2019

Fig. 2. Number of hazardous materials and che-

micals accidents in 2019

Fig. 4. Accident response system of Chemical 

Safety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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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화학물질 사고조사 체계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안전종합상황실

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안전종합상황실 화학
사고대응 체계는 Fig. 4와 같다. 

2.3 위험물 사고 관리체계
2.3.1 위험물 분류기준
대한민국의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이야기하

는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과 특징은 산화성고체, 가
연성고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액체, 자
기반응성 물질, 산화성액체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의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을 위험성에 따라 지정수
량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 관련 법령은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제155호)｣, ｢소방기본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제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제125호)｣이 있다. 

2.3.2 위험물 사고 분류
위험물 사고란 위험물이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화재, 압력의 

Fig. 5. Investigation system of hazardous mate-

rials accident [5] 

분류 내용

발생
원인

‧ 인적 요인: 관리·감시 부주의, 기계 등 오조작, 보수작업 부주의, 조치 소홀
‧ 물적 요인: 부식·노후, 설계불량, 고장·파손, 시공 불량
‧ 기타 요인: 방화, 교통사고, 자연재해, 외부로부터의 화재 전이, 기타, 불명

착화원
‧ 직화, 고온 표면열, 용접·용단 등의 불꽃, 정전기 불꽃, 전기불꽃, 충격 불꽃, 자연 
 발열·자연발화, 화학반응열, 마찰열·과열, 기타, 불명

사고
유형

‧ 화재: 가연물이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반응
‧ 폭발: 물질이 급격히 팽창하여 빛과 소리 혹은 충격적인 압력을 수반하여 순간 연소하는 현상
‧ 누출: 위험물의 누출에 의한 사고

화재·
폭발
경위

‧ 제조소 등 내부에서 출화하여 당해 제조소 등 내부에서 그친 경우 
‧ 제조소 등 내부에서 출화하여 제조소 등 외부로 확대된 경우 
‧ 제조소 등 외부에서 출화하여 제조소 등으로 전이된 경우 
‧ 제조소 등의 위험물이 누출되어 제조소 등 외부에서 출화한 경우

누출
‧ 제조소 등 내부에서 누출되어 당해 제조소 등 내부에서 그친 경우 
‧ 제조소 등 내부에서 누출되어 제조소 등 외부로 확대된 경우

장소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기타

물질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

인명
피해

‧ 사망자: 위험물 사고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사고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자
‧ 중상자: 위험물 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료소견을 받은 자
‧ 경상자: 사망자 및 중상자 이외의 자)

Table 3. Classification of hazardous materials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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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개방 또는 발생으로 격렬한 폭음을 동반하며 
팽창 또는 파열하는 현상의 폭발 등의 인적 및 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사고를 말하며, Table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3.3 위험물 사고조사 체계
위험물 사고조사 체계는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4장 사고조사에 정의되어 있으며, 위험물 사고 발생 
시 행해지는 조사체계를 도식화하면 Fig. 5와 같다.[5]

2.4. 위험물 사고조사의 문제점
2.4.1 불명확한 사고 조사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 2항을 보면 ‘①소방청

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화
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에서의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는 위험물 시
설이 아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재 등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물질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먼저 
파악하여, 지정수량 이상일 때 현장에 조사를 나가고,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일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관의 조사 활동에 맡겨서, 위험물에서 사고
가 발생하였으나, 결국 통계에 합산되지 않는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위험물 사고통계를 기반으로 유
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행정의 목적과 어긋나기
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치 미만의 위험물로도 
법에서 정의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 피해를 준다
면, 위험물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범위 안에 
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

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가 지정한 수량 미
만의 위험물은 제조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저장, 취급
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
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
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서 저
장, 취급이 가능하다. 도시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농어

촌 지역의 차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기준 설정을 
위함이지만, 결국 소량위험물에 대한 조사기준이 모
호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고조사 시 간과할 수 없
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2.4.2 서술식 조사서의 한계
현재 위험물과 화학물질 보고서 양식은 화재 발생 

내지는 누출사항 발생 시 1차로 화재조사관이나 현장 
활동 대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그 후 위험물 담당자가 출동하여 2차 조사를 진행하여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시 유관기간에 
통보한다. 이후 유관기관에서 협조하여 3차 조사를 
진행한다. 2 그러나, 2차나 3차로 현장에 도착하여 기
록하기에는 이미 현장이 정리되고 복구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나 화재현장조사서, 

구조활동일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조사서가 서술식으로 되어 있어, 위험물 담
당자가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출동하는 유관기관 
대부분이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

2.4.3 부적정한 위험물 사고통계 사례분석
Table 4의 위험물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화재유형

별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험물이 지정수
량 미만인 경우, 발화요인이 위험물로 추정되나 발화 
원인이 미상으로 입증 불가한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인
해서 제외된 경우와 위험물통계에 반영되었더라도, 

더 큰 범주인 화학물질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를 표본으로 조사해 보았다. 

1) 2008.01.07. 이천시 호법면 ○○○냉동 사고
이천시 호법면 ○○○냉동창고는 화재건물 내부

의 우측 코너 끝에서 전기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동 건물 우측 끝부분에서 “불이야”하는 소리에 급히 
외부로 탈출과 동시에 급격한 연소 형태를 하여 조사
한바, 냉동창고 내에서 미상의 유증기가 체류하고 있

순
번

발생 일자 주소(대상)
발생 유형 및
위험물 성분

발생 원인 

연소물질 통계

위험
물

화학
물질 

위험
물

화학
물질 

1 2008.01.07
이천시 호법면 
○○○냉동

· 건축, 구조물 화재
· 우레탄폼 유증기에 불티
· 소시아네이트, 폴리올

미상
(유증기 

체류 추정)

○ ○  X X

2 2019.04.30
군포시 당정동 

○○○○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화재톨루엔, 자일렌 등 
유기화합물이 대량 보관

미상
(입증불가)

○ ○  ○ X

Table 4. Case of hazardous materials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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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발화 열원에 의하여 착화, 발
화되면서 급격하게 연소한 것으로, 화재 발생 당일 우
레탄폼 유증기가 체류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우레탄
폼은 이소시안산에스테르, 폴리올과 같은 성분이 포
함되어 위험물에 해당하나 화재로 인해 명확한 증거
의 부존재로 미상으로 된 화재로 위험물통계에서 제
외된 화재이다. 

2) 2019.04.30. 군포시 당정동 ○○○○ 사고
군포시 당정동 ○○○○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

로 건물 5동 위험물 제조소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1, 2

층 건물 전체가 전소되었으며 주변으로 연소 확대되
어 6동, 7동 및 수성공장 일부가 부분 소실되었고, 다
량의 위험물 취급대상으로 화재 초기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어 대응 3단계까지 발령된 화재로, 최초 발화 
장소인 5동 1층에서 최종작업자가 나오고 얼마 지나
지 않아 최초 목격자가 발견하였을 때는 5동 건물 상
당한 부분이 연소 진행된 점으로 보아, 5동 위험물 제
조소 내 설비에서 발생하여 있던 열에 화학물질 등의 
발화 가능성이 있으나, 현장의 소훼상태가 심하고 붕
괴되어 있으며 CCTV 분석으로도 입증이 불가한 원
인 미상의 화재이다. 위험물 제조소에서 발생하여 위
험물 화재 통계에 포함이 되었으나, 포괄적인 화학물
질 사고로는 누락된 화재이다.

2.5. 개선 방안
2.5.1 위험물 사고 발생보고서 개선
첫째, 세부적인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서의 완

결성을 높이고자 한다. 위험물과 화학물질 보고서 양
식을 통일함으로써, 1차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후, 위험물 담당자가 현장
에 출동하여 2차 조사에 임할 때는, 조사서에 이미 표
시된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인계하여 추가로 세부적
으로 조사하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여, 3차 조사에
서도 보고서 공유를 통한 유관기관 협조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 물론 추가로 발생하는 조사서상에 담지 못
하는 세부사항은 뒤편의 서술형 별지를 첨부하여 조
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족한 조사서의 단점을 보
완할 것이다. 

둘째, 체크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현장 조사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국내 법
령에 기반한 사고 조사서는 모두 서술형으로 기술하
게 되어 있다.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해야 하는 사고 현
장이라면, 평정심을 유지하며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는 힘들 것이며, 이는 부실한 상황 파악으로 이어져 초
동조치 미흡부터 통계가 맞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
게 된다. 이에 체크만으로 상황이 파악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습에 지장
이 없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위험물 외에 화학물질도 조사서 내에 체크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추가하였다. 위험물의 유형과 화
학물질의 유형이 달라서 건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을 감안하더라도, 위험물을 포함하는 화학물질 사고
의 발생 건수가 위험물 사고 발생 건수보다 적은 것은 
오류가 있어 보인다. 이를 보완하고자 위험물(제1~6

류 위험물)과 화학물질(제1~6류 위험물 제외) 두 가지
로 범위를 지정하고, 두 종류의 물질 앞에 체크박스를 
두어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학물질 사고라면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됨으로써 통계에서 누락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2.5.2 화학물질 관련 규정 개선
첫째, 위험물과 화학물질 사고 시 조사와 통계의 기

준 정립이 필요하다. 위험물 누출, 화학물질 누출 등의 
사고 조사의 기준이 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의2의 ①항과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의2 ②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
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
육 및 홍보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물질의 안전관
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위험물과 화학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누출·화
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을 포함한 유관
기관은 협력하여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
야 한다. 위험물 사고는 위험물과 화학물질을 주로 다
루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한정하여 일어나지 않으며, 

항상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과 화학물질에서만 발
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다양한 장소와 물질의 사
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시 신속하게 조사를 시행하
고, 통계를 적용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발생 장소에 따른 위험물에 통계로 잡히지 않
는 오류를 해소하고자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
량의 위험물로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 피해를 줬
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의 ①항에 의거 위
험물의 종류와 양에 상관없이 위험물의 누출·화재·폭
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과거, 위험물 제조소 등이 아닌 일반 
건물에 위험물 사고로 출동을 하였더라도, 지정 수량 
미만이면 일반건축물 화재에 해당이 되어 위험물 관
련 화재에서 제외되었고, 유관기관이 출동하지 않아 
화학물질 통계에도 누락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
러나, 이처럼 NFPA 472 Recommended Practice for 

Responding to Hazardous Materials Incidents(1989 edi-

tion)의 위험물질 정의처럼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고문수 ․장 ․성춘모 ․이훈기 ․이 우 ․신동일

KIGAS Vol. 26, No. 1, February, 2022 - 48 -

Fig. 6. Improvement Plan of hazardous materials accid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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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경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및 물체로 
사고 발생한 것이 명백한데도, 단지 장소와 지정 수량
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위험물로 인한 안전의 사각지
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III. 결 론

위험물을 포함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많은 인
명과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2
차 적인 환경피해를 일으켜 규모가 광범위하고 복잡·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는 관련 부처마다 법률, 규정, 지침이 제정되어 운영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기관
별로 중복 규제하고 있는 등 현행 화학물질 규제에 대
한 여러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험물 및 화학
물질의 분류기준을 통한 사고조사체계를 알아보고, 

그동안 발생한 사고사례를 표본 자료로 추출하여, 불
명확한 사고 조사기준, 부적정한 위험물 사고통계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보고서 서식을 
비교 분석하여 서술식 조사서의 한계 또한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Fig. 6의 화학물질 사고관리
를 위한 위험물 사고 발생보고서 개선안을 활용함으
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물과 화학물질 사고 발생보고서 양식을 
통일하고, 세부적인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의 서술형 조사서를 벗어나 체크가 가능
한 항목을 선정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

리하고, 수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것이다. 

셋째, 위험물 외에 화학물질도 조사서 내에 체크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라면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됨으로써 통
계에서 누락되지 않으리라고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연구에서 제안
한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의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정확
한 통계자료와 통일된 조사 결과를 도출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기초행정자료를 적립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유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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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선

서술식 조사서
객관식으로 변경 및 조사 

항목 추가

지정장소가 아니거나 
지정 수량 미만의 
소량의 위험 물질의 

통계 누락

위험물 이외의 사고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을 항목에 추가

조사와 통계의 기준 정립

발생장소 및 지정 수량에 
상관없는 사고조사 

Table 5. Proposed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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